
요나의 두려움.

작성일 : 2010. 03. 13. (토) 새벽 2:00

작성자 : 주은혜 (부산 주 향기로운)

[ 새벽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

‘너의 지금 이 모습은 요나와도 같구나.’라고 말씀

하신

때가 생각이 났습니다. 

그때 저는 두려움으로 가득 했었습니다.

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왜 저에게 요나와도 같다고 

말씀하셨는지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

다.

* 하나님 말씀 * 

요나는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였다.

그는 솔직한 자였고, 내가 진실로 뜻을 두고 기대한 

자였다.

내가 너에게 요나와도 같다고 말한 것은

너의 두려움이 요나의 두려움과 같았기 때문이니라.

요나는 끝끝내 두려움을 참을 수 없어 도망을 갔

지?

요나가 왜 두려워하였는지 아느냐?

‘인간적 생각’에서 두려움이 왔기 때문이다.

그는 스스로 생각하고, 판단하여 

‘나는 못하겠다.’라는 결론을 지었다.

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나 여호와가 시킨 일을 

못 하겠다 하며 등 돌리고 도망갔겠느냐.

두려움은 가지면 가질수록 풍선처럼 부풀어서

결국은 육신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‘독’이 된다.

그렇기에 두려움이 커져서 견딜 수 없게 된 사람은 

그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된다.

두려움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가지는 두려움과

사탄이 주는 두려움 두 가지가 있는데,

두 가지의 두려움 모두 담대함으로 행할 때 사라진

다.

행할 때 이루어지며,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.

(하나님, 요나는 도대체 왜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

심판하지 않았다고 화를 냈나요?)

나의 마음, 그의 마음 달랐기 때문이지.

자신의 생각과 내가 역사함이 달랐기 때문이다.

처음에 그는 나 여호와가 니느웨에 가라고 하였을 

때

이방 땅에 가는 것이 진정 두려워서 도망갔었지만

결국은 두려움을 참고 나의 말을 전하였다.

그러한 그의 말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니

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고,

괜히 두려워했던 것도 억울하고 분했던 것이다.

두려움은 허상이다.

가지면 가질수록 커지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.

그러니 행함으로 눌려버려라.

두려움은 강한 정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며,

두려움은 결국 부딪히면 사라진다.

요나도 결국 자신의 생각에 갇혀 행하지 않았다면

두려움에 이끌리어 살았겠지.

행해야 한다.

두려움이 와도 행할 때 담대함이 커져 나갈 수 있

는 것이다.

두려움을 이기는 것.

자신을 이기는 것이며,

자신의 생각을 행함이 이기는 것이다.

사랑하는 자야. 담대 하라.

자신의 생각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야 말로

진정 두렵고 무서운 행동이니라.

할 수 있다. 정신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.

정신이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하지 못할 것이 없고

정신이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면 이기지 못하는 것이 

없다.

나 여호와가 함께 함으로 할 수 있고

이길 수 있으니 진정 그리 행하자.

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내가 진정 축복한다.

-섭리를 진정 사랑하는 나 여호와 이니라.


